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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a few academic discussions in our geological society. The author presents his opinion o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ages of the Okcheon Group, Myogog Formation, and hominid footprints of the Jeju Island,

as well as on the inaccurate reportage in mass media. The academia advances via healthy debates and discussion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Darwin’s “Origin of Species” and scientific debates regarding Wegener’s “Continental Drift

Hypothesis” are well known. In academic debates or discussions, authority should not be involved in any form. Academic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evidence—free of personal preferences or other non-

academic factors. Opponents should challenge with scientific approaches, suggesting alternatives based on science.

Opposition without scientific basis is not productive in conducting academic research in search of scientific truth. Often,

the news media delivers inaccurate information to the public—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There must be a mechanism

to immediately identify and rectify inaccurate, false, or fake information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and the credibility of

the new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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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 지질학 분야에서 일어난 학술 토의 일부를 소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옥천층군,

묘곡층 그리고 제주도 사람 발자국의 시대에 관한 것 그리고 일부 언론의 오보에 관하여 저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학

문은 어느 분야나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논쟁과 토의를 통해 발전한다. 건전한 토의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이다. 우리가 과학사에서 익히 알고 있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찬반 논쟁,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발표된 이후

의 과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유명하다. 학술 논쟁이나 토의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권위가 개입되

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개인적 감정이나 학문 외적 요인들이 섞여서도 안 된다. 과학을 비롯한 학문은 어

디까지나 진실의 바탕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합리적 이론에 근거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리적 전개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반대는 진실 접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신속 보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보도해야 하고 오보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언론의 신뢰도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주요어: 옥천층군, 묘곡층, 사람발자국, 시대, 오보

서 론

과학 분야에서 학술 논쟁이나 토의는 거듭할수록

그 내용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 권장할 사항이지

금기해서는 안 된다. 학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

라 학문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지한 토의와 논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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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질학계에서는 간헐적으로 학술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별다른 결론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 일반 회원들은 그러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

만 기억할 뿐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본인이 참여했던 논쟁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지질학계에 있었던 토의나 논쟁의 일부 내용을 알리

면서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지질학을 비롯한 자료과학에서는 측정하거나 관찰

결과에 오차가 0인 딱 부러진 내용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점은 지질학의 단점이면서 연구의 흥미를

돋우는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학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항상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는 증거나 사실이

새롭게 나타날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여러 사실 가운데 취사선

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수식하고 고집하는 것은 진정

한 과학자의 태도는 아니다.

또한 지질학 분야에 관해 새로운 소식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간혹 오보인 경우는

독자들에게 신속히 오보였음을 알려야 하는 것이 언

론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1. 옥천계(옥천층군) 시대에 관한 논의

과거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변성

퇴적암은 모두 선캄브리아시대로 판단하여 광복 초기

에 지질학을 배운 1세대는 소위 연천계, 마천령계,

옥천계 등을 모두 선캄브리아시대의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 가운데서도 옥천계 내에 흑연광

상이 배태된 사실로 옥천계 일부는 캄브리아 이후의

시대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Kobayashi

and Yoshimura, 1941).

광복 이후에는 지질학 분야 창립 회원이며 원로

지질학자인 손치무(Son, 1970)와 김옥준(Kim, 1968,

1970) 사이에 옥천계(옥천층군)에 대한 논쟁이 있었

다. 일본인들이 수립한 한반도 지질계통에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계 중부와 석탄계 중부 사이를 평행부정합

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대결층으로 설정하였다. 이

대결층에 대하여 손치무(Son, 1970)는 이 시기에 해

당하는 지층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의견의 근거로는 소위 조선-

평안계 분포지역의 연장부에 변성퇴적암류인 옥천계

가 분포한다는 사실로 옥천계는 아마도 고생대층의

변성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손치무의 의견에 김옥준(Kim, 1968)은 시

대를 지시하는 확실한 고생물학적 증거도 없이 막연

히 상상이나 추측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김옥준은 일본인들이 설정한 그

대로 옥천계의 시대를 선캄브리아시대로 판단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옥천계의 시대를 캄브리아기 이전이

냐 이후냐를 두고 여러 차례 논쟁 비슷한 토의가 있

었다.

1.1. 옥천계(옥천층군)에서 코노돈트의 발견

그 후 옥천계에서 이대성 등(Lee et al., 1972)은

옥천계에 속하는 창리층에서 오르도비스계를 지시하

는 코노돈트의 파편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고생물학

계에서는 적어도 옥천계의 일부는 캄브리아계 이후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고생물학 분야 외의 일부 회원

들은 완전한 화석도 아닌 부분 화석으로 시대를 결

정할 수 있느냐 라며 완전한 화석이라야 믿을 수 있

다고 한다.

그렇지만 즉 과거 어느 동물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할 때 그 동물 전체가 화석으로 발견되어야 할 필요

는 없다. 그 동물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분류학적 형

질 일부만이라도 발견되면 그 동물의 존재가 확인되

는 것이다.

또 이재화 등(Lee, et al., 1989)은 황강리층에 들어

있는 석회암질 역(礫)에서 수많은 코노돈트를 비롯하

여 완족동물의 패각, 삼엽충의 파편 등을 발견하였다.

이 가운데 총 121개의 코노돈트 표본 가운데 106 개

체를 분류하여 4속 5종 및 개체요소 7속 6종을 동정

하였다. 이들 화석군은 북미, 호주, 북중국의 하부 오

르도비스기에서 보고된 종들이다. 따라서 황강리층의

시대는 초기 오르도비스기 이후임이 확실하다.

1.2. 고배류 화석의 진위여부

이대성 등(Lee et al., 1972)은 옥천층군에 속하는

향산리 돌로마이트의 중부에서 고생대 초기를 지시하

는 고배류(古杯類, Archeocyatha) 화석을 보고하였다.

이 발견은 당시 우리 학계의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이진한 등(Rhee et al., 2014, 2016)

은 화석이 아니라 칼집습곡(sheath fold)일 뿐이라는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양승영 등(Yang

et al., 2017)은 고배류 화석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다

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이 표본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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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분명하고 그 사이에 격벽들이 촘촘히 보이는

이러한 구조가 무기적인 변성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단지 이 표본의 내·

외벽 표면의 분류학적 형질을 관찰할 수 없고 다만

횡단면만을 볼 수 있어 고배류 가운데 어느 종에 속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변성작용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생각을 아직

도 갖고 있다.

이들 동물화석 외에 임순복 등(Lim et al, 2005,

2006, 2007)은 옥천층군에 해당하는 여러 지역에서

상부 석탄계-페름계에 해당하는 Lepidodendron, Lepido-

phylloides, Cordaites, Noeggerathiosis, Rhipidopsis,

Calamites, Pecopteris, Taeniopteris 등 다수의 식물화

석을 발견하고 이들의 시대가 상부 석탄계-페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옥천층군은 이제까지 코노돈트의 부분

화석이 발견된 창리층, 고배류 화석이 보고된 향산리

돌로마이트, 완전한 형태의 코노돈트와 여러 동물들

의 파편이 발견된 황강리층, 그리고 식물화석이 발견

된 지역의 지층들은 캄브리아기 이후 지층이 확실하

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옥천층군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아직 확실

한 층서학적 상하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의 지층들이 화석층들과

층서학적 상하 관계를 밝혀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

결될 것이며, 손치무가 일찍이 추상적으로 상상했던

시대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2. 묘곡층의 층서학적 위치

묘곡층은 일찍이 이하영(Lee, 1965)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이하

영은 묘곡층에서 볼 수 있는 습곡과 단층 등 복잡한

지질구조가 단조로운 경상누층군과 대조적이며 이 지

층에서 발견된 연체동물군이 경상누층군 하부에서 보

고된 Trigonioides와 Plicatounio 등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묘곡층을 선경상-후대동의 쥐라기 후기 지

층으로 해석하였다.

그 후 장기홍과 양승영(Chang and Yang, 1970)은

묘곡층의 층서학적 위치에 관한 이하영의 의견에 이

의를 제기하였다. 즉, 묘곡층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지질구조는 퇴적분지의 변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퇴적상(marginal facies)일뿐 시대적 선후가 아니

며, 연체동물 화석도 경상누층군 하부에서 Kobayashi

and Suzuki (1936)가 발표한 연체동물군과 차이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묘곡층은 경상누층군 하부

지층에 대비되어, 선경상-후대동이라는 이하영의 의

견에 반대하였다.

그 후 양승영(Yang, 1976, 1984)은 묘곡층에서 수

많은 연체동물 화석을 다시 연구한 결과 이하영의

화석 판단이 옳았음을 밝혔다. 즉 경상층군 하부에서

Kobayashi and Suzuki (1936)가 보고한 Trigonioides

와 묘곡층의 화석은 확실하게 구별되어 이를 신속

신종으로 판단, Koreanaia cheongi라고 명명하였다.

즉 1936년에 보고된 T. kodairai 와는 V자형 표면장

식은 물론 내부 교치구조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Trigonioididae과의 계통진화 경향을 고려할

때 묘곡층의 화석은 경상누층군에서 보고된 종들의

선조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Yang, 1978, 1979,

2001). 따라서 묘곡층을 선경상-후대동의 지층에 해

당한다는 이하영의 의견에 동의한다. Trigonioididae

과의 진화경향은 V자형 표면장식과 그 각도, 그리고

내부의 교치구조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하영(Lee, 1965)이 Plicatounio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양승영(Yang, 1984)은 전혀 별개의 속

인 Cuneopsis속에 속하는 신종으로 판단, C. kihongi

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Nagdongia에 속하는 종도 경

상층군 하부에서 보고된 Nagdongia soni와는 전체

형태와 크기에서 구별되어 신종인 N. leei로 보고하

였다(Yang, 1976). 묘곡층에서 채집된 복족류는 일본

쥐라기의 테토리층군(Tetori Group)에서 보고된 Viviparus

onogoensis와 매우 유사하여 Viviparus sp. cf. V.

onogoensis로 보고하면서 묘곡층은 선경상-후대동의

쥐라기 지층으로 판단하여 이하영(1965)의 의견에 무

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Yang, 1984).

한편 이명석과 전희영(Yi and Chun, 1993)은 묘곡

층에서 화분화석을 연구한 결과 그 시대를 쥐라기보

다는 백악기(Late Barriasian or Valanginian)에 해당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필자는 거화석인 연체동물

보다는 미화석인 화분 화석으로 판단한 이명석과 전

희영의 의견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묘

곡층은 선경상-후대동의 지층이면서 백악기 초에 해

당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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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사람발자국 화석에 관한
논의

2004년에 한국교원대학의 김정률 조사팀이 제주도

에서 사람발자국을 비롯한 매머드(長鼻類), 우제류(偶

蹄類), 다양한 조류(鳥類) 등의 발자국들을 발견하여

당시 필자는 문화재위원 신분으로 김정률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했다. 그리고 산지 부근인

송악산 일대의 화산암을 조사 연구한 황상구(Hwang,

2002)의 논문을 인용해서 그 연대를 5만 년으로 판단,

‘제주도 남서쪽 사계리 해안에서 5만 년 전의 사람발

자국이 발견되었다’고 2004년 2월 6일 문화재청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2005년 문화재위원회는

사람발자국 화석을 천연기념물 464호로 지정하였다.

공표한 바로 이틀 뒤 경상대학교 손영관은 5만 년

이란 연대는 틀린 것이고, 화석이 발견된 하모리층의

연대는 자신이 2002년 측정한 결과 4천 년 전이라고

언론(중앙일보 2004년 2월 8일자)을 통해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의 이융남(현재

서울대)도 언론보도를 통해 사람발자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선일보 2004년 2월 11일자).

5만년의 연대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시 황상

구 논문의 편집책임자인 원종관에게 확인해 보니 엊

그제 분출한 화산암의 연대를 K-Ar법으로 측정하면

수만 년 이상의 연대가 측정되기 때문에 5만 년의

연대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문화재청을 통해 언

론보도를 주도했던 저자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다.

3.1. 사람 발자국 여부 확인

이융남이 제기한 사람 발자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서둘러 국내 척추

동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확인 팀을 현장에 파

견하였다. 김정률과 필자는 확인 팀을 안내해서 제주

도 현장의 사람 발자국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면에 드러난 길쭉하고 우묵한 모양의 다섯 개

발자국이 보행렬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확

인팀 가운데 한사람이 “이들 다섯 개가 사람이 걸어

간 발자국이라면 이 지층을 덮고 있는 연장부의 지

층을 들어내면 그 연속된 발자국들도 볼 수 있겠다”

며 연장부의 지층을 드러내 보자는 제의를 한다. 그

연장부의 지층을 드러내자 선명한 발자국들이 표면에

드러나 참여한 확인 팀 모두 사람 발자국이라는 사

실에 더 이상 이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10월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인

류학자들이 제주도에 모여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인간

의 발자국임을 확인하였다.

3.2. 사람발자국의 연대는?

사람발자국의 연대에 관한 논의는 필자(Yang, 2023)

가 지질학회지에 별도로 발표하였다.

요약하면 손영관 등(Sohn et al., 2002, 2015)은 송

악산 서쪽 근거리 화산쇄설성 하모리층 최하부에서

채취한 전복 껍데기 파편을 시료로 채취하여 
14

C 방

법으로 약 4,000년의 연대를 측정하고 이 연대를 사

람발자국의 연대라고 주장한다. 한편 사람발자국 화

석층에서 유기물 시료를 채취하여 
14

C 방법으로 측정

한 KIGAM 팀(Cho et al., 2005)과 김정빈(Kim et

al., 2010)은 7,000-13,000년과 19,000-25,000년의 측

정치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천년 단위의 연대는 지질학에서

는 최소 연대 단위로 흔히 오차범위에 드는 연대이

며, 같은 노두에서도 시료를 어느 층위에서 채취했느

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발자국과 함께 장비류(매머드) 발

자국도 발견되었음에 주목한다. 유라시아대륙 북부에

서는 적어도 장비류 등 거대 포유류는 플라이스토세

이전에 사라졌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물지리학적 상

식이다. 따라서 제주도 사라발자국도 홀로세인 4,000

년이 아니라 적어도 12,000년 이전인 플라이스토세

(홍적세) 화석임이라고 판단하였다.

4. 팔공산 부근 와촌에서 발견된
소위 암각문자

1980년대 중반 팔공산 동편 와촌에서 암각문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대구매일신문과 대구 문화방송

을 비롯하여 중앙지에까지 보도되었다. 이는 당시 대

구시 문화재위원이기도 한 대구대 모 교수가 발견했

다. 이에 대한 기사가 일주일 이상 연일 보도되었고

국문학 전공 교수들도 출연하여 이 발견의 역사적

의의를 현장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당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인 윤용진 교수의

요청으로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다. 저자의 관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위 암각문자로 보이는 것들은 팔공산 화강암

이 경상누층군을 관입하면서 만든 혼펠스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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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성된 것이다.

2. 암각문자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지층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근에 분포하는 여러 층준

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3. 암각문자라고 하는 형태들의 윤곽이 매우 선명

하다.

4. 소위 암각 문자라고 하지만 이들에는 아무런 규

칙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5. 소위 암각문자라는 것들의 일부가 현재 층리면

을 따라 지층 속까지 연장된다.

위의 관찰 결과 저자는 혼펠스를 구성하는 특정

광물들이 차별침식을 받아 만든 것일뿐 암각문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일 이들이 수천 년 전 우리 조

상들이 만든 문자라면 그동안 풍화 침식으로 희미해

졌을 것이다. 그 윤곽이 선명한 것은 현재도 침식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소위 암각문자가 층리면을 따라 암석 속으로까지 연

장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를 암각 문자라면 인간과

공룡이 공존했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윤용진 문화재위원에게 전달했으나

어느 언론기관도 이에 대한 이전의 보도가 오보였다

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언론기관의 매우

무책임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아직도 와촌의 암각문자가 존재한다고 믿

고 있을 것이다.

5. 포항 해안에서 사람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보도

1980년대 후반 TV보도에 포항 앞바다에서 사람발

자국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보도된 일이 있다. 이에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인 윤용진과 같이 발견자의 자택

을 방문하여 관찰한 일이 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발자국으로 보이는 우묵한 곳의 엄지발가락 모

양은 인위적으로 파놓은 것이 확실하다.

2.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이 화석을 포함할 수

있는 일반 퇴적암이 아니고 현무암에 가까운 화

산암이다.

3. 보행의 발자국이라면 체중이 앞부분에 실려 발

가락 부분이 더 깊어야 하는데 뒤꿈치 부분이

깊다.

4. 발자국의 크기가 현생 인류의 것보다 훨씬 크다.

원시인들의 체구는 현대인에 비해 작은 것이 일

반적이다.

5. 발자국이라고 보이는 것 외에 우묵한 모양의 형

태들이 암석 표면에 여기저기 보인다.

결론적으로 발자국으로 보이는 것은 현무암 속에

포함된 광물이 풍화를 받아 형성된 구멍에 돌개구멍

(pothole)으로 형성된 것일 뿐 사람 발자국은 아니다.

이에 관한 것도 어느 언론에서도 이전의 보도가 오

보였음을 보도하지 않았다. 일반인들은 포항 앞 바다

에서 사람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아직도 믿고

있을 것이다.

6. 결론과 요약

1. 적어도 화석이 발견된 옥천층군의 일부는 캄브

리아기 이후의 시대임이 밝혀졌다.

2. 묘곡층은 연체동물의 진화계열로 판단할 때 선

경상-후대동의 지층임이 분명하며 그 시대는 화

분화석으로 판정한 백악기 초기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3. 제주도 사계리 사람발자국 화석은 함께 발견되

는 장비류(매머드) 발자국 화석으로 판단할 때

적어도 1만 년 이전의 플라이스토세에 살던 인

류의 조상의 것으로 해석된다.

4. 팔공산 동편 와촌에서 발견되었다는 암각문자는

구성광물의 차별침식에 의한 것일 뿐 암각문자

는 아니다.

5. 포항 앞바다에서 건져 올렸다고 보도된 사람 발

자국은 자연적인 침식에 의해 형성된 돌개구멍

일 뿐이고 사람 발자국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질학 분야에 있었던 몇 가지 논

쟁 또는 토의에 관하여 살펴봤다. 논쟁이나 토의에

참여하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일뿐더러

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회원도 있다.

그러나 잘못된 사실을 덮고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과학에 종사하는 이로써 반드시 점잖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학회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논쟁과 토의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적 연구나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감을 갖고 차

후에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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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학은 학문의 성격상 어떠한 분석치라도 상당

한 오차를 갖는다는 사실을 먼저 고려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토의나 논쟁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판단을 해당 분야에 비전문가가

가볍게 부정해 버리는 것도 옳은 태도로 보기 어렵

다. 그리고 관련 학자들 끼리 충분한 학술적 논의를

거치기도 전에 서둘러 언론에 발표해 버리는 일은

우리 학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다.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오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바로잡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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